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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급위기 대응책 이원화 관리
산자부, 기준유가 32달러로 높여 … 수급불안 없으면 강제조치 않기로

정부의 석유 위기 대응계획이 시장 요인에 따라 이원화되고 Dubai유 기준 적용유가도 29달러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4월6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수급차질 발생시와 국

제유가 상승시로 구분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2003년 1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에 대비해 마련한 석유 위기 대응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기존의 적

용유가 변동에 의한 획일적인 대책이 이원화된 것이다.

우선 2004년 현재 상황과 같이 수급불안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할 때에는 차량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

너지 수요 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석유 수입부과금, 관세, 내국세 인하 등을 가격 안정대책으로 적용키로 했

다.

가격 안정대책의 적용 유가는 Dubai유 기준 10일 이동평균가격이 32달러에 도달할 때 부과금 인하, 32-35달

러 때는 관세인하, 35달러 이상이면 교통세를 비롯한 내국세 인하 등으로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급차질이 우려될 때는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 수급조정명령 등 3단

계 수급 안정대책을 병행한다.

산자부는 “29달러, 30-35달러, 35달러 이상이었던 종전 3단계 적용유가를 32달러 이상으로 높인 것은 계절

적․투기적 요인에 의한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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